
참여대상

관내의 공동주택(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봉사단체 구성 단지)

운영방법

 - 단지별 분리배출일에 ‘종이팩 리스팩 분리배출 캠페인’ 실시

 -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수거된 종이팩 20장당 친환경 수세미(1매) 

    또는 쓰레기봉투(10L/10매)로 교환

 - 수거된 종이팩은 거점기관으로 제출

※ 종이팩 리스팩 캠페인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어바웃엠 협동조합 
    
    (마장로39길 33)에서 상시 운영 됩니다.

종이팩 리스팩!
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.

우유나 음료수 등이 담긴 종이팩은 일반 종이에 비해 품질이 월등한 고품질의 펄프로 

만들어집니다. 

폐종이팩을 잘만  활용하면 화장지나 티슈로 재활용하여 요긴하게 사용되는데요. 

일반 종이와 함께  버려지는 종이팩을 100% 재활용하면 연간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

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

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5.8%에 불과한 수준으로

 매우 낮은 편입니다.

종이팩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‘잘못된 분리배출’이라고 하는데요. 

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는 종이팩은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어 버려지기 

쉽습니다. 다른 종이 쓰레기와 뒤섞여 버리면 재활용 업체에서 다시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데, 

이 경우 단가가 높아져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

아파트에서 버려지는 종이팩 재활용은 주민들이 쉽게 탄소절감 실천에 동참하는 효과적인 

방법이자 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

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쉬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.

슬기로운 재활용 분리배출 함께 노력해요̂ ^

문의 신청 : 02-2286-5593
(성동구청 공동주택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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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배출운영기간



종이팩은 종이가 아닙니다?!

 loT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비대면 으로 종이팩 등을 배출할 수   있는 기기
관내의 모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23개소에 설치

종이팩을 재활용하면 화장지가 된다고요?

종이팩은 세척, 분쇄  후 펄프와 비닐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요.
이후 약품처리로 잉크와 불순물을 제거하고, 펄프를 풀어 화장지 원단을 만들어요

종이팩 세척 처리

약품처리 원단 생성 화장지

이것만 꼭 기역하세요

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

성동구 loT 스마트 종이팩 분리배출함 이용 안내성동구 loT 스마트 종이팩 분리배출함 이용 안내

성동구청홈페이지 참고www.sd.go.kr

멸균팩의 경우

펄프와 PC필름(비닐)/알루미늄을 

분리하는 처리 과정을 거쳐, 펄프는

핸드타올, 그외 비닐과 알루미늄

잔재물은 팔릿으로 만들어 재활용 

플라스틱 제품(파렛트 등)을 

생산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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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물을 비우고,
물로 깨끗이 세척 후

건조하여 배출
빨대, 비닐, 플라스틱 뚜껑 등 
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
재질별로 분리 배출

부피가 줄어들 수 
있게 펼쳐서 배출

기름이나 음식물에 오염되어
세척이 불가능한 종이팩은 
일반쓰레기(종량제봉투)로 
배출

멸균팩일반팩

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, 주스 등에 사용

내부 모습

주요제품

내부 모습

주요제품

상온보관이 가능한 두유, 소주 등에 사용


